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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新 경제지표, 데이터총생산(GDP)

- 데이터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슈브리프 발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4차 산업혁 시대

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에 대해 고찰하

고,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한『KISTI 이슈브리프*』를 발

간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

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

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KISTI 이슈브리프 보기 : 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t=155658679883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지표로 국가 데이터 경제의 생

산성을 데이터총생산(GDP, Gross Data Product)으로 정의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新 경제활동 지표로 제안한

다.

데이터총생산은 경제활동 데이터에 대한 양(Volume), 사용(Usage), 접

근성(Accessibility), 복잡성(Complexity) 등 4가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

출하고 있으며, 데이터총생산 기반으로 살펴본 국가 데이터 경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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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 대한민국 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

는 경제 구조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산업기술과 ICT 기술융합으로 실

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혁명이며,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데이터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

구조로 변환된다. 데이터는 경제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경제 시스템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

로 사용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하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 데이터

의 확보, 산업ㆍ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ㆍ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 중

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을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5G 통신 기반위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더해 데이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의 IT 기술 적용사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기

업들의 인공지능 활용비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5%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ISTI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지식자원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개방형 

R&D환경 구축 추진으로 국가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

다. 기존의 정보서비스인 국가R&D정보와 과학기술학술정보를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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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연계하여 R&D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지능

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양질의 데이터가 정보ㆍ지식

ㆍ상품ㆍ서비스로 전환되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사회

적 편익이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데이터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시대에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8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 및 정

책 입안자 등이 4차 산업혁명시대 新 경제활동지표인 데이터총생산(GDP)

개념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

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붙 임 : KISTI 이슈브리프 제8호


